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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6인승 이상 낚시배서 담배 피우면, 과태료 10만원
- 금연표지판 미부착시 과태료 170만원 부과도 -

- 인천시, 시민·업계 종사자·유관기관 홍보 나서 … 하반기 현장점검도 예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6인승 이상 낚

시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․관리하고 있으며, 해당구역 흡연행위에 대

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

‘16인승 이상 낚시어선’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정하는 ‘여객

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’에 해당되기 때문에 흡연행위 적발

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.

오는 3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은 단속 유예기간이지만, 20일부터는 

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 이에 따라 시는 일반시민 및 업계 종사자․
유관기관에 적극 홍보에 나섰고, 하반기에는 보건소, 해양경찰 등과 

협조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. 

또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의 소유자․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

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 필요

한 경우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.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

면 소유자․관리자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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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환경연합에 따르면 2021년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.5%가 담배꽁초

였다고 한다. 그간 낚시배에서의 흡연행위로 잦은 갈등이 야기됐고, 

담배꽁초가 바다에 버려져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. 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 국장은 “점검에 앞서 충분한 대시민 홍보를 

통해 취지를 알리고,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

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흡연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다.”며, 

“이번 조치로 흡연율 감소, 간접흡연 예방,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

있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폐암은 생활과 환경 및 유전요인 등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 

발생하지만, 흡연의 비중이 매우 높다.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

흡연자에 비해 15~80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으면 

금연상담과 니코틴 측정, 금연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

무료로 받을 수 있다. 나에게 딱맞는 금연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인천

금연지원센터(☎032-451-9030)로 문의하면 된다.

 

붙임  관련사진(포스터) 3부.  끝.

■ 관련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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